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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 카카오 클레이 코인과 네이버 핀시아 코인 합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네트

워크 기록 삭제 가능성  

◯ 클레이 관계자들의 투자를 빙자한 코인 빼먹기에 대해 경민21의 고발로 남부지검

이 수사 중

◯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한 시점에 처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

정하여 법인세 추징, 3조원대로 추정되는 클레이의 ‘투자’도 당연히 과세 대상 

◯ 클레이의 거래기록은 수사와 과세처분의 핵심적 증거,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증거인

멸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증거 보전해야 

1. 2024. 2. 15. 클레이 코인과 핀시아 코인이 합병을 결정했다. 조만간 신규 

코인이 발행되어 구 코인과 교환될 예정이다(https://bit.ly/3uKXIgx). 클레

이는 카카오 계열사인 ‘클레이튼’, 핀시아는 네이버 계열사인 ‘핀시

아’에서 발행한 코인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클레이는 그만

큼 스캠 논란도 많았기에 핀시아쪽 홀더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어차피 

투표는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거버넌스카운슬(GC)들끼리 하기 때문에 합

병안은 당연히 통과되었다. 

2. 사업자들이 설명하는 합병의 장점, 교환비율의 적정성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합병의 진짜 이유 - 각자 코인을 기록하던 

블록체인 네크워크가 통합되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

존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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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

3. 클레이튼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표방하면서 클레이

를 여기저기 주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고 카카오 관계자들의 개

인회사가 많다.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

들끼리 나누어 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

당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2023. 9월 경제민주주의21의 고발이 시발이 되

어 현재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배임 등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4. 한편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보상·용역비 등의 명목으

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 1월 4일 위

메이드가 정기 세무조사 결과, 2148억원의 직접 사용분에 대해 537억원

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https://bit.ly/3wkq0Py)이 신호탄이다. 법인은 순

자산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코인은 발행시점에는 0원으로 

계상되므로 사용할 때 처분수익이 생긴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위메이

드는 2021년 위믹스를 ‘판매’하여 2000억 상당의 현금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직접 사용분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를 하였다. 직접 사용 비중이 높은 클레이의 경우 약 3조원대 처분 

수익이 예상되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

5. 문제는 타이밍이다. 형사사건 수사와 과세 업무에 있어서 발행된 클레이

가 어디로 얼마큼 사용되었는지의 거래기록은 핵심 증거다. ‘합병’ 이

벤트의 후속조치 명분으로 거래기록 삭제가 진행된다면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조작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어필하며 코인 장사를 해왔으나, 지갑주소는 누구인지 알 수 없

어 투명성과 거리가 멀고, 그 기록 자체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통째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실체이다. 이런 대국민 사기를 용인하는 나라가 되어

서는 안 된다.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이미 사안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만

큼,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조사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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